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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鼎究는 韓國의 각종 文厭1)에 記載되어 있는 漢字 異體함)를 選集하여 

이를 字典으로 編輯할 때 어떤 形式과 方法을 취하는 것이 理想的인지를 提示

하는 데에 主홈 팀的이 있다. 各種 文厭에 보이는 異體字를 選集하여 이를 어떤 

用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科學的이고 體系的인 形式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異體字典이며 異體字의 選集과 整理의 結果는 異體字典 編幕으로 비로소 實現

되는 것이다. 

異體字典의 編훌은 첫째， 컴퓨터 漢字코드의 統一과 관련이 있으며， 둘째， 漢

字文化團 사이에서 漢字를 媒介로 이루어지는 情報와 文化의 圓消한 交流， 셋 

째， 國學종料 電算化를 통한 民族 文化 遺慶의 整理와 保存 등 여러 方面에서 

有用한 課題이다. 따라서 異體字를 選集하여 體系的인 整理를 위한 基職성인 異

體字典의 編훌方案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급하게 先決해야 할 작업이다. 

1) 본고에서 말하는 文없이란 우리나라의 漢字로 기록된 『高團大藏*월 . r朝解王朝實

錄ß • 金石文 • 詩文集 • 題書 · 字書 • 地圖 • 豪學書 • 語훌集 등을 가리킨다. 
2) 본고에서는 웠述의 便宜를 위해 漢字異體字를 略稱하여 異體字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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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系的인 異體字典을 編覆하기 위해서는 選集 對象 漢字數와 對象 文厭의 確

定 및 正字와 異體字 사이의 基準 確立 그리고 異體字의 選集 등과 같은 先行

作業이 필요하며， 前述한 基準에 依據해 所定의 編훌훌 體制에 따라 基本的인 異

體字典을 편찬하게 되는 것이다. 

본 冊究는 바로 體系的인 異體字典 編幕 方案을 提示하는 것을 짧極的인 B 

標로 한다. 따라서 본 陽究의 주요 論議 對象은 아래의 몇 가지이다. 

φ 異體字 選集과 整理의 ‘ι년훌性 

@ 異體字典 編幕 作業의 過程

@異體字典의 編鍵體制

@!3的別 異體字典 編幕 體制의 類型

@ 異體字典 編幕 形式의 實例、

본 鼎究의 細部 텀標는 먼저 異體字典이 완성된 후 使用者의 便宜를 고려한 

編舞 方案을 提示하는 것이다. 즉 짧極的으로는 앞으로 編舞될 異體字典 編훌훌 

體制와 그 實際 例를 提示ií}는 데에 었다. 물론 異體字典과 相關된 搬念이나 體

制는 選集 對象과 目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고에서는 각 용도에 따른 異體字

典 編覆에 필요한 廠念과 形式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中國의 각 朝代에는 漢字 字體를 정리하는 작업이 부단히 진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奏 始皇의 ‘書同文’과 階·庸代의 ‘字樣學’이 유명하다. 특히 陽·庸代의 

字樣學은 構書字體의 正字 標準을 체시한 學術湖流로서， 그 이론을 현재의 漢字

規範化에 그대로 適用해도 될 정도로 合理的이고 體系的이다. 본고에서는 異體

字典의 編훌훌방안에 필요한 搬念과 방법을 考究할 때， 階庸 字樣著作 및 歷代字

書의 體制를 참조하여 활용할 것이다. 

二. 異體字의 選棄과 整理의 必要性

異體字典은 여러 문헌에 보이는 異體字를 모아서 編者가 定한 바의 體制에 

따라 標題字와 그에 相應하는 異體字를 홈끊1J하여 놓은 字表의 하나이다. 용어의 

職念으로 보면 異體字의 選集과 整理는 相關性은 있지만 동일 械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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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集이란 A寫的으로 加減하지 않고 對象 문헌에서 異體字를 뽑아 모아 놓은 

것이고， 整理란 選集해 놓은 異體字를 所定의 基準에 의해 取擔選擇(도태와 選

用)하는 過程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문헌에 실려 있는 異體字를 選集하 

고 整理하는 작업은 왜 필요한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方面에서 절실히 필요 

하다. 

Q) 우리나라 現行 漢字를 標準化한다 

漢字의 標準字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使用 漢字의 客觀的 頻度 調흉에 

依據한 通用 漢字의 標遭量을 정한 다음， 字形의 Æ字體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漢字 字數에 따라 그에 相應하는 異體字를 選集하여야 한다. 

異體字의 選集은 바로 漢字의 *훌準字體를 확립하기 위한 基麗 作業이다. 異體字

의 選集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異體字를 取擔 選擇하는 異體字의 整理라는 

作業이 後續될 수 있다. 

@ 國學 資料를 電算化하여 文化 遺옳을 保存 • 冊究한다 

우리나라의 文厭은 대부분이 漢字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에 와서 우리 後孫

들은 이를 잘 保存하고 冊究할 義務가 있다. 특히 情報通信 時代에 살고 있는 

現 時點에서 文厭의 電算化는 必需的인 것이다. 만약 『高麗大藏經.! . w朝蘇王朝

實錄』 등과 같은 대형 문헌을 電算化할 때는 그 頂文을 원모습 그대로 收錄하 

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작업의 效率化를 圖諸할 수 있다-3) 이것이 바로 진정 

한 의미의 文化 遺塵의 保存이다. 섣부른 校敏은 後日에 진행될 鼎究에 陣짧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原文 그대로 入力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m: 
文에는 도처에 正字와 對應하는 異體字가 存在하기 마련이다. 이는 文厭을 關훌훌 

하고 鼎究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原文에 기재된 異體字의 字

形을 그대로 入力하여 해당 문헌을 올바르게 鼎究할 수 있는 環境을 提供해야 

한다. 전산화를 가정한 理想的인 校빼은 文歡 原文에 出現하는 異體字를 選集 • 

3) 國學資料의 漢字 字體를 校動하는 작업은 電算化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異體字를 

모두 입력한 후 ?織될 연구의 목적에 따라 기계적으로 校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原文의 異體字形 그대로 電算 入力될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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盤理한 후， 그 字體 關係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設計하 

는 순서로 한다. 예를 들면 頂文에 기재되어 있는 異體字의 正字를 認知 못하는 

경우， 그 異體字 위에 커서를 놓고 클릭하면 바로 相應하는 표字를 보여주는 그 

런 프로그랩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異體字의 選集과 整理는 國學 冊究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環

境을 提供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 漢字文化團 사이에 漢字를 매개로 한 情報와 文化를 圓f뭘하게 交流한다. 

漢字는 文字가 지닌 일반적 특성을 띠고 있는 문자이다. 다시 말하면 漢語를 

記錄한 符號의 體系이다. 만약 이 符號를 標準化하지 않으면 文字의 원래 機能

인 思想과 情報의 交流는 그만큼 制約을 받게 된다. 文字는 時間과 호間的인 背

景에 따라 다른 樣相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時間의 推移에 따라 다른 書寫 體系

를 갖추게 되는데， 奏나라의 小簽과 漢나라의 종홍書가 서로 다픈 書寫 體系로 字

體를 달리하는 것이 그 例이다. 그러나 同- 書寫 體系 아래에서도 漢字 字體는 

變化한다. 그 주요 原因은 대략 두 가지이다. 첫째는 地域的인 것이고 둘째는 

語文政策이다. 同一한 權書 體系에서 南北朝가 분열되어 構書 字體에 混홉L을 흉 

起하였을 때， 이와 같은 狀況을 바로잡고자 陽庸 字樣學이 興起하였다. 

F홉庸 字樣學이 借書의 標準字體를 확정한 후 中國에서 簡體字 方案을 제시하 

기 前까지 약 1000여 년 동안 漢字體는 거의 固定되어 있었다. 현재 中國과 臺

灣 간의 政治와 地城의 分짧 그리고 文字 政策이 달라 각각 定한 標準字體 역 

시 다르다. 이는 南北朝의 文字 混홉L相과 哈似하다. 물론 地城 分짧이라는 職念

과는 상관없지만 韓國과 日本 등도 서로 다른 文字 政策을 施行함으로써 漢字

文化團의 漢字 字體는 偏差를 보이고 있다. 이를 平行的으로 또 한달음에 統一

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文字 政策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韓 · 中 • 日의 서로 다른 電算 漢字의 字體와 符

號 體系、로 國際電算網(internet)을 통한 신속한 情報 · 文化 교류에 상당한 障陽

가 흉、起되고 있는 現寶을 고려해서 한 · 중 · 일을 비롯한 漢字文化團이 國際 標

準 漢字 特別 專門委貝會(IRG)를 통해 協議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 

안할 때 韓 · 中 • 日의 漢字를 標t홉化하는 基鍵 作業으로서 異體字典을 編훌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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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은 대단히 時宜適切하며 時急한 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異體字典

의 編幕은 바로 우리 漢字의 字體 · 讀音 • 敎育用 漢字의 標準化와 直結됨은 물 

론이거니와 同時에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지는 生活 漢字의 標準化와도 直結되 

는 課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漢字文化團 사이에 이루어지는 文化的 交流에서 

落後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漢字를 먼저 標準化해야 하고 

그 基鍵 作業으로 異體字의 選集과 整理가 반드시 필요하다. 

三. 異體字典의 編棄 過程

위에서 異體字典 編養의 必녕훌性에 대해서 論議하였다. 그렇다면 異體字典은 

어떤 순서로 編幕되어야 동}는가? 아래에서 순서별로 제시한다. 

CD 異體字典에 l&錄할 漢字의 字數를 定한다. 
@ 漢字字體의 正字標準을 樹立한다. 

@J않錄할 漢字를 正字標準에 따라 標準字體를 確定한다. 

@ 異體字를 選集할 對象 文厭을 決定한다. 多樣할수록 理想的이며 文廠의 

略號도定한다. 

@ 異體字典의 格式을 編舞 體制에 따라 確定한다. ( 텀的에 따라 格式을 달 

리 할 수 있다) . 

@ 選定된 正字에 從屬되는 異體字를 對象 文默에서 選集한다. 

@ 選集한 異體字를 定해진 格式에 따라 收錄한다. 格式은 編簽 體制를 適用

하여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理想、的

이다. 異體字典의 텀的에 따라 編훌 體制를 달리한 格式을 制定하여 각 

目的에 맞추어 收錄한다. 格式에는 標題字에 대한 情報와 異體字에 대한 

情報 등이 있다. 標題字에 대한 情報에 ucs코드 짧號도 記入한다. 

@ 索引을 作成한다. 索引은 또한 텀的에 따라 그 體制를 달리한다. 특히 특 

정문헌을 대상으로 한 이체자전의 색인에는 ‘難檢字表’도 작성한다. 

@ 異體字典 編幕의 全體的인 體制와 文厭의 略號 등 全般的인 일러두기를 

作成한다. 만약 漢字文化團의 讀者들을 敏案한다면 中國語와 日語로 된 

일러두기의 作成도 考慮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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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異體字典의 編幕 體휩l 

위에서 異體字典 編鍵의 必홍性과 그 過程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異體字典을 실제로 編鍵할 때 과연 어떤 體制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이상적 

인가를 체계적으로 提示하고자 한다. 

異體字典은 텀的이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0) 一般異

體字典 @ 特定文厭을 對象으로 한 異體字典 @ 漢字文化團 漢字體 標準化를 

위한 異體字典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編鍵 體制을 달 

리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는 異體字典 編暴의 세부적인 體制를 논의하면서 목 

적에 따라 디른 면찬법에 대해서도 該當 項目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異體字典의 編養 體制j는 어떠한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 여기서 많存의 代表

的인 異體슐典인 『金石異體字典;14) • w木簡字典~5) • w짧휩장字諸~6) • w懶암新織7) • 

『階居字樣著作正倚字諸~8) . w한자의 자형 조사~ (1) . (2)9) 등의 체제를 折表 補

完하여 體系的인 異體字典의 形式을 提示하고자 한다. 

4.1. 훨象 文훌t 

@ 特定 文厭을 對象으로 한 異體字典은 그 문헌에 출현하는 異體字를 選集

하고 정리하는 것을 B的으로 한다. 물론 그 對象도 특정 문헌에 그친다. 

예를 들어 『高麗大藏經』을 對象으로 하였다면 異體字의 選集도 『高麗大

藏짧에 국한되며 w朝解王朝寶錄』을 對象으로 하였다면 異體字의 選集은 

역시 『朝蘇王朝實錄』에 국한될 것이다. 

@ 일반적인 異體字典의 對象 文厭은 다양할수록 이상적이다. 異體字 來源의 

多樣生은 바로 普遍性을 의미하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信賴感을 준 

다. 그러나 어느 文厭이든 異體字가 발견되지만， 대량의 異體字를 지니고 

4) 住野光- ~金石異體字典'J. 雄山閒.

5) 住野光- ~木簡字典J. 東京 : 雄山閒. 1985年.

6) 짧重規 『軟煙f씁字짧J. 石門圖書公러. 1978년8월. 
7) 泰公 r짧別字新編J. 文뺏出版社 1985年.
8) 李景遠 『體康字樣著作正倚字諸J. 國立臺빽師範大學國文冊究Jik 1997년 6월. 
9) 국립국어연구원 r한자의 자형 조사'J (1) . (2) 국립국어연구원. 1996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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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文厭을 중심으로 異體字를 수집하여 異體字典를 만틀어야 한다. 예 

를 들면 『高麗大藏經』이나 『朝蘇王朝實錄』 등이다. 그 가운데 『高麗大藏

*휩은 판각된 漢字의 총수가 대략 5，000만 字가 넘고10) , 또 佛經 옳本을 

板쳤j한 것이므로 당시 漢字文化團에서 사용하던 異體字의 거의 모든 樣

相을 보존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異體字의 選集對象 문헌은 異體字의 

사용 상황을 거의 網羅하고 있는 大型 文廠을 위주로 하여야 하고 아울 

러 각종 고대 전적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漢字문화권 漢字 字體 標準化 사업을 위한 異體字典의 異體字 選集 對象

文厭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대변하는 @의 예처럼 대형 문헌을 중심으 

로 그 다양성을 꾀하여야 한다 

4.2. 正字基準

正字는 當時 標準에 符合하는 字體이다. 어느 한 시대의 標推字體는 그 시대 

政府가 확정하고 公布하여 正式으로 사용한 자체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1988년 

3월 중국의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와 中華A民共和國新聞出版著가 聯合 公布

한 『現4합莫語通用字表』어l 수록된 字體가 현재 중국에서 通用되는 漢字의 標準

字體이며， 1982년 9월 2일 敎育部가 國立臺灣師範大學 國文冊究所에 委託制定하 

여 公布한 『常用國字標準字體￡의 자체가 현재 臺灣 常用字의 標準字體이다. 

이처럼 中國의 簡體字 方案 실행 이후 漢字文化團 各國이 나름의 正字 基準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正字 基準을 平行的으로 統-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 

면 현재 韓國 · 中國 · 臺灣 • 日本 등 地域에서 사용하는 漢字 字體의 偏差가 너 

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까닮으로 새로운 異體字典이 編籍되더라도 현시점에서 

의 주요 lE字 基準은 『康熙字典』에 根據합이 마땅하다 r康熙字典』은 編舞(1716

年)된 지 280여 년이 지났지만 收錄된 字形과 그 部首體系는 아직도 漢字文化

圖 국가들이 따르고 있고， 특히 韓國 · 中國大陸 · 臺灣 · 日本에서 출판되는 이 

10) 李圭甲 r高麗大藏經의 異體字 1vf究.I(中國語文學論集. 第7號 中國語文學鼎究슐. 

1995年)에서는 高麗大藏經에 쓰여진 글자의 總數는 대략 5，000萬字를 상회하며， 

한자로 쓰여진 단일 자료 가운데 이와 견줄 만한 고대문헌은 중국의 二十五史나 

朝蘇王朝實錄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108 새국어생활 제9권 제1호(’99년 봄) 

방면의 學術著作은 아직까지 대체로 『康熙字典』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현 

재 漢字文化團 국가의 漢字 字體 統一이 성사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비록 『康熙

字典』의 收錄 字形이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었다 하더라도 이를 基準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현재 널리 通用되고 있는 字體가 『康熙字典』의 正字와 차 

이가 있을 경우 F홉居 字樣學의 時宜的 文字觀을 참작하여 通用字體를 수용하는 

方案도 排除하여서는 안 된다11) 예를 들면 『康熙字典』의 ‘짧’ • ‘職’ 등과 같이 

‘흩’ 偏旁를 따른 字는 현대 臺灣12)과 中國13)에서는 모두 ‘많’ • ‘擺를 標準字體

로 삼고 있다. 이는 모두 『康熙字典』의 굴레에서 벗어나 時宜的인 文字觀을 受

用한것이다. 

4.3. 分類方式

漢字의 分類 方式은 크게 偏旁(部首) 分類와 聲題(四聲) 分類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새로 編幕되는 異體字典은 部首 分類를， 그 가운데서도 『購뀔字典』의 

214部首 體系14)를 채태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 몇 가지이다. 

@ 異體字典은 자형이 다른 자를 醒集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 바로 漢字의 

形體를 다루는 까닭으로 字形 分類法인 部首 分類法을 채태하여야 한다. 

@ 聲짧 分類는 독자가 某字의 異體字의 音을 아는 것을 前提로 한다. 그러나 

讀者의 立場에서 어떤 異體字의 正字를 認知하고 있다고 한다변 異體字典은 

11) 時효的 文字觀은 그 時代에 適合한 字體를 正字로 看做하는 觀點을 말한다. 異體

字典에서 正字의 基準은 『康熙字典』의 字體를 第一 根據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대에 널리 通用되고 있는 字體는 時宜的 文字觀에 따라 現用 字體를 正

字로 삼을수도 있다. 

12) 中華民國 敎育部가 1982년 國立臺빼師範大學國文鼎究所에 委託 制定하여 公布한 

f常用國字標準字體表』를 참고 바랍. 

13) 1988년 國家語言文字工作委貝會와 中華A民共和國新聞出版뽑가 聯合 公布한 『現

代漢語通用字表』를 참고 바람 

14) 漢字의 部首分類法은 휩횟 :해뼈 『說文解字」가 뼈부를 창조한 이후， 『玉簡'J 542부 · 

『開元文字훌훌 320부 . r龍혐手뚫J 2싫부를 거쳐 『字훌』에 이르러 214부로 개정 

된다 r康熙字典』은 r字훌』의 부수체계를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근년에 와서 r漢

語大字典』은 또 f康熙字典』의 부수를 병합하여 200부로 개정하였다. 



한자 異體字典 편창 연구 109 

根빼섬으로 必홈가 없다. 實用的인 뼈面에서 讀者가 異體字의 표字가 무엇 

인지 모른다는 假定 아래에서 異體字表를 編幕하여야 한다. 異體字의 표 

字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찌 그 음을 알겠는가? 이런 연유로 훌 

順보다는 部首順 배열이 異體字의 正字를 확인하는 데 편리하다. 

@ 만약 새로운 異體字典이 編훌된다면， 이는 어느 한 地域이 아니라 漢字文

化團 全域에서 이용될 것이다. 따라서 聲題 分類는 中國 漢字흡 • 韓國 漢

字흡· 日本 漢字音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어느 한 가지 方式을 

채택한다면 互用性이 떨어질 것이다. 비록 한국에서 편찬된 異體字典이라 

하더라도 이는 한국인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漢字文化園 나아가서 

世界A을 염두에 두고 編幕하여야 하므로 그 分類 體系는 가장 普遍的이 

고 효用性을 가진 偏旁 分類 즉 部首 體系를 선택합이 바람직하다. 

@ 漢字文化團에서 출판한 이 방면의 저작은 아직까지는 대체로 r康훨뽑典』의 

214부수 체계를 따르고 있다. 근년에 와서 『漢語大字典』이 『康熙字典J 214 

부수를 병합하여 200부로 개정하였으나， 앞으로 또 어떤 자전이 어떻게 개 

정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漢字文化圖 국가에서 부수 체계를 통일하기 전 

까지는 전통적인 『康熙字典』의 부수 체계를 따르는 것이 뒷날 수정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4.4. 異體字 配列의 圖則

異體字를 異體字典에 醒lJ하는 原則은 狀況에 따라 아래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D ïE字와 同一部首의 異體字 :ïE字와 同-部首를 따른 異體字란 正字와 義

符가 같고 聲符가 다른 자형을 말한다. 이러한 관계의 異體字는 同一部首

內에 相應하는 正字(標題字) 아래에 배치된다. 역대 字書가 채택한 일반 

적인 異體字 歸屬 方式도 이와 같다. 예를 들면 宋 · 重修 r玉篇 • 示部~

“禮 力底切. 體也， 理也; 1iIL, 古文.. “祖 짧里切 … ; 禮， 同上”과 같은 

體制가바로그것이다. 

@ 部首와 비슷한 뜻으로 생성된 異體字 : 異體字 가운데는 ïE字의 義符와 



110 새국어생활 제9권 제1호(’99년 봄) 

뜻이 비슷한 義符를 취함으로써 생성된 것도 있다. 이와 같이 議符를 IE 

字의 義符와 뭇이 가까운 것으로 代替한 異體字15)는 正字와 거의 等級이 

비슷하여 時代에 따라 正字로 慶身할 수도 있는 字形이다. 이러한 관계의 

正字와 異體字는 異體字典에서는 각기 그 字體가 취하고 있는 部首 아래 

에 歸屬시킨다. 이 體制는 顧野王 『玉篇』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頂本

『玉篇』 殘卷에서 확인된다 : 

『玉篇 · 섯部~ “歌， 古何反… 或鳥請字， 在言部. 古文寫哥字， 在可部”

『玉篇 · 言部~ . “調， 훌羅反 ... 野王案… 或寫調字， 在섯部， 古文寫哥字， 在

可部”

『玉篇 · 可홉μ : “哥， 古何反 r說文J 聲也 古文以寫歌字. 野王案 : r尙

書』 或馬調字， 在言部”

『玉篇』은 위와 같이 ‘歌’ · ‘請’ · ‘哥’등 세 가지 字形이 異體 關係임을 밝 

히고 아울러 또 이를 각 字體가 따른 部首에 標題字로 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異體字 처리의 방식은 後代 『표經文字~16)에도 핍用되고 있다. 그 

러나 이런 배열법은 특정 문헌을 對象으로 하였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標題字의 總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部首의 유사한 형태에서 발생한 異體字 : 正字와 異體字가 각기 따른 부 

수의 形體가 近似하여 발생한 異體字는 각 字體가 지니는 부수에 귀속시 

킨다. 예를 들면 木部와 手( j=)部 .::(部와 大( ð)部 · 띠部와 心( ↑)部 · 

衣( ;(<)部와 示(不)部 등은 자형이 近似한 관계로 쉽게 混用이 된다17) 

15) 義近義符 通用의 類型에 대해서는 高明 「古體漢字義近形旁通用例J(中國語文鼎究，

第四期， 1982年， 香港) . 張世超 r古文字義近形황밟用問題J (東北師大學轉 1986年第

二期) . 李圭甲 『同-字族鼎究~(中國語文學論集第9號， 中國語文學鼎究會， 1997.8) . 
河永三 『顧諸吉轉辦之鼎究ß(國立政治大學中園文學冊웠~碩士論文， 1987年) . 李景遠

『張參五經文字之짧究A(國立뼈읍大學中國文學鼎쨌~.碩土論文 1989年) . 韓羅隆 『中國

文좋훌游通釋~JJ 퉁을 참고 바람. 

16) r五經文字 ' i_部』 : r邊遺， 上邊꿇之邊; 下遭豆之훌. 훌까作 , 었Ij見E部」 f五經文

字 .c部」 : r흩， 흩豆， 多作遺" B見L部」라고 하여 重文을 각기 따른 部首 아래에 

서 標題字로삼고있다. 



한자 異體字典 편찬 연구 111 

예를 들면 『高麗大藏f잃에 ‘放’를 ‘投(大般若經 · 力港 .-版 · 잃行) . ‘極’

을 ‘極’(大般若經 • 七十七卷 .-版 . ZUf) 등으로 혼용하고 었다18) 이런 

경우 일반 異體字典이나 漢字文化團 漢字體 標準化를 위한 異體字典에는 

모두 異體字를 상응하는 標題字 아래에 歸屬시킨다. 그러나 특정 문헌을 

훌t象으로 한 경우에는 ‘放’는 ‘木’部에 救’는 ‘手’部에 歸團시켜 각각을 標

題字로 삼고， 救’字條에 ‘木’部를 따른 것이 正字임을 표기한다. 檢索의 便

利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 字形이 비슷하여 서로 誤用한 異體字 : 두 자가 각기 다른 륨訓을 가진 

글자이지만 字形이 近似하여 誤用한 異體字도 있다. 사실 이런 字體가 문 

헌을 열람할 때 가장 문제가 된다. 두 자가 根本的으로 다른 글자이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大藏經에는 “身衣如故， 껴易鳥頭"(大藏-뿔集 · 四卷 · 

二十力版. 8fi)라는 문장이 있다. ‘쩌’는 원래 ‘뼈’의 異體字이며 ‘뛰다’ • 

‘手足이 얼어서 곱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뜻을 가지고서는 

原文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 자세히 관찰하면 ‘깨’는 ‘閒’의 異體字가 

아니고， 바로「狗」자의 誤用이다. 이런 關係가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몸과 

옷은 예전과 같은데. (머리는)개의 머리로 바뀌었다”라고 文義에 맞게 해 

석이 된다. 이러한 관계의 異體字는 ‘大(3)’部에는 異體字로 ‘狗’字 아래 

에 배치하고， 또 ‘?’部에는 표제자로 삼고 ‘狗’字와 오용된 異體字임을 표 

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형이 비슷하여 오용되는 字體를 변별한 예는 

庸代字樣著作에 주로 보이며， 正統字書에는 보이지 않는 특이한 體制이다. 

예를 들면 r五經文字 · 水짧 : ‘뼈爛.~來安反. 上大波也 ; 下爛樓也”는 

바로 字形과 字륨의 근사함에서 비롯되는 문자의 오용을 변별한 例이다. 

물론 이 방식은 특정 문헌을 對象으로 한 異體字典에만 가능한 體制이다. 

@ 板刻의 誤꿇로 발생한 異體字 : 誤寫에서 起因하였든 아니면 板刻 過程에 

서 起因하였든， 결과적으로 誤刻으로 판명된 字體의 경우 이를 그 자의 

17) 部首形近誤用例는 李景遠 『張參五經文字之隔究』의 r分部的網!liJ • r部首形近說用例j

條를참고바랍 

18) 高麗大藏經에 판각된 한자 가운데 部首의 形近으로 발생한 이체자의 O.}상에 대해 

서는 李圭甲 r高麗大藏經의 異體字 鼎究」 『中國語文論集~， 第7號， 中國語文學鼎究

會; 1995年)에 자세히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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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字 아래에 배치하고 ‘備註’爛에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연 

‘相字를 ‘재’(大藏一뿔集 ._.卷 · 二版 .6行)로 판각한 것이 바로 그것이 

다19) 이 역시 특정 문헌을 對象으로 한 異體字典에만 국한되는 體制이다. 

4.5. 字뼈 等級의 區分

異體字典에서 字體 等級은 일반적으로 正字와 異體字의 두 等級으로 나누는 

二分法을 채택한다. 즉 표字와 그리고 異體字가 그 아래에 從厭}는 형태이다. 

그러나 特珠 B的을 지닌 異體字典은 字體 等級을 ‘正字’ • ‘通宇’ • ‘異體字’ 등 

세 等級으로 나누는 三分法을 태할 수도 있다. 바로 漢字文化團 漢字體 標準化

사업을 위한 異體字典이 여기에 속한다. ‘正’ · ‘通’ · ‘異’로 字體 等級을 三分하는 

體制는 廣代 『꾸綠字書』에서 由來한 것으로， 원래 字體를 ‘正’ • ‘通’ • ‘倚’으로 三

分하고 각기 그 쓰이는 範摩를 정하였다. 본고에서는 단지 三分하는 職念만을 

벌어와서 漢字文化8월 漢字 字體 標準化를 위한 異體字典에 應用하려 한다. 예를 

들면 .正體’는 우리나라가 정한 標準에 맞는 字體이고 ‘通體’은 우리나라 문헌에 

출현하는 字體로 正字는 될 수 없으나， 그 字體가 中國 • 日本 등에서는 標準字

體로 쓰이는 경우이다. 이런 字體를 ‘通體’로 받아들이는 의도는 우리나라에서는 

표字가 아니지만 다론 나라에서 常用 字體로 쓰이는 경우， 이를 우리나라에서 

第二級 宇體로 認定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職念의 

字體를 相對國에게 提示하여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常用 字體를 敎育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리고 “異體‘는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第

三級字體이다. 

물론 ‘三分法’ 보다 더 세밀하게 ‘多分法’을 채태할 수도 있다. 어햇든 字體

等級을 구분하는 것은 漢字文化團 漢字體 標準化를 위한 異體字典에만 국한되 

는體制이다. 

19) r大藏-훨集 . -卷 · 二版 .6行」에는 r敎해品」으로 판각되어 있으나 r大藏一뿔 

集 · 九卷 .-版 .7行」에는 r敎相品」이라고 제대로 판각되어 있다， 이로부터 r채」 

이 판각의 오류임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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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홈題字 홉맹j의 R용則 

먼저 部首別로 配列을 한다. 그리고 同- 部首內에서는 훌밟엇別로 배열을 하 

고， 同一 劃數의 漢字는 『康熙字典』의 字次를 따른다. 

4.7. 홉義가 뼈한 異體字의 • . 理

字룹은 있으나 字義가 불명한 字體 혹은 흡義 둘 다 밝혀지지 않은 疑難字를 

모아 異體字表의 末尾에 ‘疑難字表’를 첨부한다. 이 體制는 『康熙字典 · 備考』에 

그 由來를 두고 있다 r康熙字典』 末尾 「備考」에 이르기를 : “무릇 음이 있으나 

뜻을 없는 것 혹은 음과 뜻 전부 없어 고증할 수 없는 것을 備考 한 권으로 만 

들었다 (凡無可考據有흡無義或흡義全無者寫作備考一卷)"라고 하였다. 물론 이 

체제는 일반 異體字典과 특정 문헌을 對象으로 한 異體字典에만 국한되는 體制

이다. 

4.8. 索引 方式

異體字典은 索引이 그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異體字의 正字

가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索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 索引에 

는 部首 索引 · 字흡 索引 • 總劃 索引 · 形體 索引 등이 있다. 異體字典에는 독자 

들의 편의를 감안한다면 이 모든 方式을 採擇하여야 하며， 또한 .lE字와 異體字

가운데 무엇을 基準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形式은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CD 正字를 基準으로 하였을 때에는 部首 索引 • 總劃 索引 • 字흡 索引 등 세 

가지 방식을 채돼하여야 한다. 

@ 異體字를 基準으로 하였을 때에는 部首 索引， 그리고 總劃 · 形體 索引法

방식을 折훌한 形式을 채택하여야 한다. 異體字의 표字를 모른다는 假定

下에서 字흡 索引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總劃과 形體를 折束한 

索引은 먼저 總훌數)1며으로 배열하고 同一훌l敵의 漢字는 첫 두 筆劃의 形

願에 의거하는 것을 말한다. 첫 두 필획의 형태는 『漢語大字典』 등 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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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많이 쓰고 있는 -1/ 、 기 등의 순서에 따른다. 예를 들어 ‘國’字

의 첫 두 획은 ‘ 11이므로 11획 ‘ Il"에 배열한다. 

@ 그 어떤 방식으로도 찾기 힘든 字體는 한 곳에 모아 ‘難檢字表’를 만든다. 

이러한 방식은 庸代字樣著作인 庸玄度 『九經字樣』의 ‘雜辦部’에서 그 由

來를 찾아볼 수 있다. 어떤 字體의 偏旁이 어느 部首에도 歸屬시키기 어 

려울 때 『뼈얻字樣』은 末尾에 ‘雜辦部’를 두어 문제를 해결하였다. 

4.9. 홈題字에 대한 뼈加的인 體例

異體字典에는 異體字를 단순히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1lI1꺼n的인 體制를 갖추 

어야 한다. 그 주요한 것은 아래 몇 가지이다. 

<D 標題字는 借書正字로 한다. 

@ 標題字에 一連짧號(字碼)를 매격서 索引에도 이를 기록하여 줌으로써 檢

索에 편리함을 준다. 字碼에는 部首 · 同一部首 內의 字次 그리고 또 다른 

필요한 記號를 표기할 수도 있다. 

@ 標題字에 部首를 제외한 劃數를 기재한다. 

@ 標題字에 ucs코드를 기재한다. 

@ 標題字 아래에 小簽을 附記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漢字 字體 變避의 服絡

을把握할수 있게 한다. 

@ 標題字 아래에는 韓國 漢字흡을 명기하여야 하며 나아가 字義를 명기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漢字文化團의 독자들을 배려한다면 字音은 

韓國 漢字흡 외에도 中國 漢字音과 日本 漢字音을 표기하여야 하며， 字義

또한 한글과 漢字로 표기할 수도 있다. 만약 韓國 漢字音이 없는 자의 경 

우는 反切로 표기한다. 破音字(-字多讀) 같은 경우는 여러 음을 모두 표 

기핸것이 좋다 

@ 異體字마다 異體字의 出處을 상세히 밝혀 학술적인 근거로 삼는다. 

@ 備註爛을 만들어 E뽕짧 · 廣代 寫本 · 歷代 字書 등에 동일하거나 근사한 異

體字가 수록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比較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淵源 關係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혹 어느 문헌에도 수록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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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나 正字를 제시할 수 있는 字體가 있을 경우， 이 爛을 빌려 보충 설 

명을한다. 

五 目的탬l 異體字典 훌훌 體휩l의 類훨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異體字典은 텀的이나 성격에 따라 그 編幕 體制를 달리 

할 수 었다. 이를 도표로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異§훌字典의 
特定 文~ 훌t흉 漢字文化團 漢字:ft 標t흙1t 

目的81J 分類 -般異體字典 備 註

項目
異f훌字典 異體字典

對象 文~에 出現
該홈委員융所定에依擬 

l&錄字.t!c 編者의 基準에 따름 
하는모든異꿇字 

(예를들연 KSCiro1의 경우 

4æ8字)

正字基ll! 일정한基準에 따름 일정한基훨에 따릅 일정한基벌에 따름 

異體字
제한을두지 않음 特定文~ 제한을두지 않음 

i앓集對象 

廣짧l 짧함는 

異體字 ~圍 ~.훌훌의 異tt字 廣義의 異ft宇 X옛훌§의 異g훌字 避밟나꿇후도 

포함 

正字選繹 일정한基準에 따름 일정한轉에따름 일정한基準에 따름 

챔g 等級區分 
正字와異뚫字 正字와異짧字 正體 · 通꿇 · 異꿇 三分法 대신 

(二分法) (二分홉) (三分法) 多分法도가능 

짧훌추表 k.IB部 分類션긍훨向 검색 

緣의*뿜魔흉 方式遭用
ucs코드번호 기재 

部首 · 훌順·形體 . 部首 · 훌順 · 形體 
JE'1:와짧합를 

索引法
總훌” ·總l~ .難檢字表

'ffiI首 • 짧흩~ . 形ft 基뺑으로 한 索

5뽑펌廣補完 

'ffiI首"J:
《康熙字典:> 《康熙宇典:> 214+新字옆를 햄좀할 수 

廳뿜!훌는可뺏 
214部 214部 있는 部首追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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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異體宇典 뼈훌훌 形式의 賣例

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異體字典의 格式과 ‘手部 · ‘~~部 · ‘ re部 漢字의 

일부분을 발훼하여 실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形 式〉

部 首

i훌훌號 字 품 字義 異體字 備註

部 標題字 異體字1 異體字2 異體字... 

首
韓 中 日 한 漢

歷代字典·寫

외 國 國 本
出處 出處 出處 本·金石文의 

J1J ucs 漢 漢 漢 글 宇
(文厭의 (文없의 (文厭의 뺑&字形과 

IX 코드 字 宇 ←~ R용號 ·面 · B홈號·面 · 略號·面· 比較/異體字形

흩 音 훌 혀11 킹11 
行 · 次까지 行 · 次까지 行·次까지 에 대한 附加

기재) 기재) 기재) 說明

〈實 例〉

手部

部首 -違짧號 字 흡 宇 훌훌 異 꿇 字 備 註
외 *훌흩흉~ 이체자1 이체자2 이체자3 

획수 ucs코r 
韓 中 日 韓 漢

出處 出處 出處

αlOl 
1~1 . I 、 4 m: 〈千짧字書〉 

발 벼2 
. ~<.~ 

빼다 樓i!1 :“放放，援티칩 5 :m ‘H'~IÌ、 祖堂 .16

62D4 t.~IH . 13 . 16 뉴표” 

αlO2 

f즙 #즙 《五經文字:>

指 지 
ν .l9llf 

손가락 手指也 :“指指， 上짧 6 zhi3 
• 흔 f 大·훌木 

왕조실록 醒 .12 文;下石經”.1. 48 
없07 ·태조 .16. 2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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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jI部

部首 -連짧號 宇 훌 字 훌훌 異體字 備 註

외 標題字 이체자l 이체자2 이체자3 
획수 ucs코드 

韓 中 B 韓 漢
出處 出處 出處

oαm 
所以 *' .I. /' -

나라 종E !lP 
5 갯E 원 m때2 ;f/'-

동산 
養쐐$ 

f.(f) ~也 왕조실록 大般 -1 祖堂 -16

82Dl ·정종 - 2 -19 -12 -6 

re部

部首 -連짧號 字 흡 字義 異體字 備 註

외 標題字 이체자l 이체자2 이체자3 

획수 ucs코드 
韓 中 日 韓 漢

出處 出處 出處

0000 處 것t ;흉 《正名要錄》
~크 • (j}2\-5:‘빼處” 5 處 처 chu4 살다 居也
εzδ 왕조실록 

녁휘 
祖堂 -14 〈얘혐활健字 

8655 ·태조 -13 -23 樣)>:“劇，正;

1훌 홈i 處 處 屬，相承用”

《五經文字·

大·뿔- 1 大·뚫- 3- 大·꿇- 3 - 40 JB部》 “處{삽 
大·뿔- 9 -6 - 2 

作屬者， 非”- 2 - 14 40 -34 -34 

七. 맺음말 

中國의 각 朝代에는 不斷히 漢字 字體 標t홈化 事業을 展開하였으나， 唯一하 

게 F홉庸代의 字樣學 運動만이 그 結實을 이루어 構書字體의 標準字體가 確立된 

후 中國에서 簡體字를 정식으로 使用하기 이전까지 漢字의 字體는 약 10-世紀

동안 큰 變化는 없었다. 이는 階庸 字樣學者들의 努力과 印때術이라는 文明의 

利器가 잘 接木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각 地域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字體를 

階홈의 開放的이고 時宜的인 文字觀을 適用하여 적절히 折表 補完하여 漢字 字

體 統一案을 제시하고 아울러 컴퓨터라는 文明의 利器를 利用하면 漢字 字體의 

標準化는 成功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18 새국어생활 제9권 제l호(’%년 봄) 

앞에서 언급한 標準化의 다양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먼저 漢字 字體의 

갖가지 樣相을 選集 · 整理한 異體字典의 編훌이 先行되어야 한다. 본고는 바로 

異體字典을 編舞함에 필요한 體系的인 械念과 方法 그리고 實際 形式을 提示하 

는데 역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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